
닛신보 - 환경에 온순한 에코 소재를 제안 

   “◎ 대” 섬유 - 면보다도 광택감이 좋아 

닛신보는 대나무(竹) 자체의 섬유로 짠 직물을 개발하였다. “저팬 크리에이

션(Japan Creation) 2005”에 출품하여 지구 환경을 염려한 에코(ecology) 소재로

서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대” 섬유의 솜은 중국의 남서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 2002년부터 “대” 섬

유 소재를 개발해 오고 있는데 원료의 솜이 “대” 섬유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

한 시간이 걸렸다. 중국에서 “대” 섬유의 개섬(開纖) 공정을 면밀하게 검토하

고 고객에게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섬유임을 확증할 수 있게 되어 이번

에 개발된 새 소재의 상품으로서 발표하게 되었다. 

닛신보는 면 30%ㆍ대 70%를 혼방한 8~40수까지를 방적하는 데 성공하였

다. 이 실은 면사보다도 광택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액체 암모니아 가공

으로 스트레치(stretch)성이 있는 천도 개발하였다. 마(麻)와 유사한 소재로서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는 성장력이나 성장 속도도 크고, 폐기하여도 자연으로 쉽게 돌아간다. 

또한 “대”로 만든 레이온과는 달리 생산 공정에서도 환경에의 부담이 별로 

없어 지구 환경에 온화한 “에코” 소재임을 강조하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바나나” 섬유 - “에코” 소재로서 경량ㆍ태 등의 특징 많아 

닛신보의 “바나나” 섬유 소재가 잘 팔리고 있다. 2005년 춘하절용으로는 



2004년 춘하절보다도 생지 주문량이 10배 정도로 많았으며 셔츠, 베드 시트, 

재킷, 팬츠 소재로서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다. 

닛신보는 누구나 쓸모가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나나 섬유를 1999

년에 착안하여 연구 개발을 거듭한 결과, 2002년에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

다. 바나나 섬유는 바나나의 줄기에서 섬유를 뽑아 방적 가능한 가늘기로 개

섬하여 방적하였다. 바나나 섬유 30%ㆍ면 70%로 혼방한 실로 짠 생지를 중

심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직물이면서도 편포로 보이는 등 독특한 태를 보이고 있으며, 면보다도 흡

수ㆍ속건성이 좋다. 데님지로 짜면 보기보다 가벼워 마음에 든다. 

바나나 섬유는 면과 같은 루멘(lumen) 구조로 되어 있으며, 활성탄보다도 

강한 소취 성능이 있어 면 기능 소재 “가이아 코트”의 기술을 응용한 소재 

개발도 연구 중이다. ♣ 


